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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하마스의 잔혹한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보복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았고 세상을 무력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제2의 독립전쟁'을 선포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공존과 평화가 

없다며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240여 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는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을 둘러싼 첨예한 양극화는 온라인상의 여론전에서도 선명했다.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 140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을 당시 가짜 동영상과 사진이 SNS 계정을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로 확인된 

이미지가 등장한 후에도 허위 주장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분쟁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여론몰이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고 직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격에 

따른 인도주의 참극이라는 성명을 언론에 배포했고 아랍어권 SNS 는 물론 러시아의 국영 

방송 SNS 가 이를 집중적으로 퍼뜨렸다. 여러 나라의 정보국과 언론사가 자체 정밀 분석에 

들어간 사이 이미 편향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확증해줄 사례만 골라 퍼 날랐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팩트 체크가 아니었다. 

 

결국 병원 폭발은 가자지구 안에서 오발된 로켓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에서 부채질하는 선동전은 오프라인 폭력으로도 이어져 양극화의 비극을 더 선명히 

했다. 미국에서 여섯 살 팔레스타인계 어린이가 증오범죄로 칼에 찔려 사망했고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유대인 학교가 폭파 위협에 시달렸다. 유대계 프랑스 하원 의장은 참수 협박 

편지를 받았고, 튀르키예의 한 상점은 '유대인 출입 불가' 표지판을 내걸었다. 무슬림과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야만의 시대가 고개를 들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할수록 사실에 철저히 기초한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구 언론을 주로 인용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아랍권 언론의 목소리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편향되지 않도록 양쪽 견해를 듣는 건 중요하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관련 보도를 보면 서구 언론이 출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 

기사는 시각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어느 

지역의 언론이냐보다는 얼마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냐가 아닐까.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시스템하의 언론은 

실수로라도 허위 정보를 보도할 경우 사회의 호된 심판을 받고 평판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아랍권 언론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비극적 희생을 알리는 보도와 

함께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행위를 비판하고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 가족의 고통에 함께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 꽤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적 지위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대세가 아닌 견해를 밖으로 표현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알자지라 방송도 크게 다르지 않고 알자지라 아랍어 채널은 더 심하다. 진흙탕 여론전이 

진행되는 때일수록 정파적 충성심 대신 팩트에 기반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민주 언론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 본 글은 11 월 14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